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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를 하는 이유

사람이 學問를 하지 않으면 

孝道와 忠誠(충성)*과 恭敬과 믿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기 어렵다. (『계몽편』 「인

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學問이 아니면 人間이 될 수 없다. 

이른바 學問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을 벗어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단지 父

母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父母에게 孝道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임금에게 忠誠(충성)하고, 夫婦가 되어서는 마땅히 分別(분

별)이 있어야 하고, 나이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恭敬하며, 親舊가 되어

서는 마땅히 믿음을 가져야 하니, 모두 일상생활의 일에 따라 제각기 그 일을 마땅하

게 하는 것뿐이다. (『격몽요결』 「서」)

*忠誠(충성)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구분 옛날 오늘날

주로 

배우는 일

효도하는 일, 공경하는 일

충성하는 일, 분별하는 일

믿음을 가지는 일 등

철학, 수학, 의학, 문학, 자연과학 등

특징 道德과 倫理(윤리)와 관계된 내용
인간생활에 필요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지식과 진리 탐구

옛날과 오늘날의 학문



 둘째 마당 - 1. 공부를 하는 이유  61

본문 해설

본문에서 말하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요? 

본문대로라면 옛날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서 마땅해 행해야 할 五倫(오륜)을 잘 실천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조선은 원래 儒敎(유교) 국가예요. 유교란 孔子(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學問이자 일종의 종

교인데, 그 가르침이 人間답게 바르게 사는 일이에요. 더구나 그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 철학

적으로 발전시킨 學問이 앞에서 잠시 소개했던 性理學(성리학)인데, 율곡 先生도 성리학자였

죠. 그래서 工夫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하면 바른 人間이 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

이에요.

그래서 父母와 자식,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에도 다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 그것을 잘 지켜야 올바른 人間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工夫만 해서 살기 어렵게 되었어요. 경쟁도 심하고 직업도 다양해

서 여러 가지 工夫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과목

을 工夫해서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른 人間이 되는 工夫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좋

은 학교를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人間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모두 물거

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다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환영을 못 받지요.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것이 사

람다운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父母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夫婦가 서

로 존중하고, 어른과 아이가 서로 아껴주고 恭敬하며, 친구끼리 신의를 지키고, 사회에 나아

가 正義롭게 행동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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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한자어 ‘學問’이란 글자대로 보면 배우고 묻는다는 뜻이지만 동양과 서양 그리고 시대에 따

라 달리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계몽편』이나 『격몽요결』에서 생각한 학문과 오늘날

을 기준으로 생각한 학문의 특징을 간단히 써 보세요.

가. 조선 시대 : 

나. 오늘날 : 

2. 『격몽요결』에서 말하는 옛날 학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세요.

가. 장점 :

나. 단점 :

3. 학문 곧 공부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몇 가지로 나누어 써 보세요.

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손쉽게 가질 수 있다.

나. 

다. 

라. 

4. 학문 곧 배우지 못했을 때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해 보세요.

가. 남들이 나를 무식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할 것이다.

나. 

다.

라.

5. �배움 곧 공부를 통해서 바른 인간이 되는 것과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지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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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마땅할 충성 나눌 나눌 쓸

한자 當 忠 分 別 用
음 당 충 분 별 용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不當(부  ) : 옳지 않음. 마땅하지 않음

忠告(  고) : 남의 허물을 고치도록 타이름

部分(부  ) : 전체를 여러 개로 나눈 하나하나

差別(차  ) : 차등이 있게 구별함. 등급을 지어 가름

使用(사  ) : 물건을 씀. 사람을 부리어 씀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그가 큰 소리로 말한 일은 正當(      )했다.

나. 이순신은 나라를 위한 忠直(      )한 분이었다.

다.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옳고 그름을 分別(      )하지 못한다.

라. 배운 것을 利用(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배운 것이다.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풀이 : 生(생)-태어나다, 斯(사)-이, 世(세)-세상, 非(비)-~이 아니다, 學問(학문)-배우고 묻다 곧 공부를 가리킴, 無(무)-없다, 以

(이)-~으로서 ~을 가지고서 등으로 쓰이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어조사, 爲(위)-되다 또는 위하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되다의 뜻

•해석 :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인간이 될 수 없다.

人生斯世(   사세)에 非學問(비   )이면 無以爲人(무위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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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윤봉길 의사와 청년

윤봉길 의사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루쉰) 공원에서 일

왕의 生日날 행사장에서 일본 군인과 관리들을 상태로 폭탄을 터트려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린 독립운동가입니다.

그가 중국 상하이에서 거사를 치르기 전 국내에 있었을 때에 생긴 일이에요. 당시는 시골 

서당에서 공부하던 열아홉 살 때였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젊은이를 만났

어요. 그는 공동묘지에서 여러 개의 묘표(묘의 주인이 누구이지 적어 놓은 표시물)를 뽑아 한 아름 안

고 오면서 윤의사에게 다짜고짜 글을 아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안다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서 ‘김선득’이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것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윤의사는 

그 묘표를 골라 주며 물었지요.

“묘표를 뽑고 난 뒤에 묘지에 표시라도 해두고 왔는가?”

그러자 그 젊은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 산소를 영영 잃어버렸네.” 

라고 하며 통곡했어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 산소만이 아니라 남의 산소도 못 알아보게 만들어 버렸지요. 배우지 

못해 무식한 것이 이렇게 일을 난처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이 일을 겪은 윤의사는 그 젊은이가 배우지 못해 아버지의 산소는 물론이요 남의 산소도 

못 찾게 만든 것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고, 얼마 

뒤 농촌계몽운동(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지식인이나 배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농촌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

르치던 운동)에 뛰어들어 夜學(밤에 학교를 열어 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을 열고 농민들에게 글을 가

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불행은 물론이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불행으로 이

어지는 거예요. 배움이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지요.

관련 인성 가치 공통


